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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여 년 동안 꾸준한 헌

혈로 240만명에 달하는 

아기의 목숨을 살린‘황

금 팔을 가진 사나이’가 

마지막 헌혈을 했다.

12일 CNN 뉴스는 희귀 

항체로 RH병을 막는데 

지대한 공헌을 한 호주 남

성 제임스 해리슨(James 

Harrison, 81, 사진)이 마지막 헌혈을 

했다고 전했다.

제임스는 지난 1957년 자신의 피 

속에 RH 혈액형이 달라 죽어가던 

아기들을 살릴 희귀 항체가 들어있

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일명‘RH

병’이라 불리는 이 병은 산모의 RH 

혈액형과 태아의 RH 혈액형이 다를 

경우 산모의 피가 태아의 혈액세포

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.

의료진들은 제임스의 피로 RH병

의 치료제인‘안티-D’백신을 만드

는 데 성공했다. 이후 제임스는 매달 

두 번 이상의 헌혈을 했고, 총 1,173

건의 헌혈로 240만 명의 아기의 목

숨을 살렸다. 

그가 헌혈을 결심하게 된 것은 14

살 때 심장병 수술을 하면서 13ℓ

나 수혈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

이 계기가 됐다. 이후 제임스는“성인

이 되면 꼭 헌혈하겠다.”고 다짐했

240만 명 목숨 살린 
할아버지의 ‘마지막’ 헌혈

지난 4월 18일, 브룩클린으로 향하는 지

하철에 탄 코리 시몬스에게는 좋은 일이 

일어났다.

15일‘허핑턴포스트코리아’가 피플의 

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상

황은 코리 시몬스의 건너편에 앉아있던 

데니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을 

통해 알려졌다. 그녀는 퇴근 후 집으로 가

던 길이었다. 그때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

던 코리(오른쪽)는 무릎 위에 서류철 하

나를 열어 놓고 있었다. 그건 수학시험지 

뭉치였다. 윌슨이 보기에 코리는 수학문

제와 씨름하는 중이었다.

 “그런데 몇 정거장이 지난 후, 어떤 남

자가 지하철에 탔어요. 그 남자는 (빨간색 

점퍼를 입은) 남자의 곁에서 그가 무엇을 

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어요. 그때 그들이 

하는 대화를 건너들었죠.”

나중에 지하철을 탄 남성(사진 속에서 

안경과 모자를 쓴)은 당시 코리에게 이렇

게 말했다.“뭔가 공부를 해야해서 곤란

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내가 도와줄 수 

있을 것 같아요.”

코리는 이렇게 답했다.

“아들이 학교에서 분수를 배우고 있는

데, 수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. 그래

서 내가 가르쳐주려고 다시 공부를 하고 

있는데, 42세인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

를 않아요.”

코리의 말을 들은 남자는 자신이“수학

교사로 일을 했었다.”며 코리가 모르고 

뉴욕 지하철에서 목격된 
가슴 따뜻한 순간

있었던 부분이나,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

들을 다시 설명해 주었다. 이 상황을 목격

한 윌슨은“그때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해

졌다. 뉴욕에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 매

우 기뻤어요. 사실 우리는 모두 옆에 있는 

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신경

쓰지 않으니까요.”라고 말했다.

윌슨의 이 페이스북 포스팅은 이후 4만

번 넘게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었다. CBS 

방송국이 직접 코리 시몬스를 찾아 인터

뷰를 하기도 했다. 코리는“분수 문제를 

풀었던 게 수십 년 전의 일이었지만, 지금 

나와 내 아들은 분수 문제를 매우 잘 풀 

수 있다.”며“그날 저녁 누군가로부터 도

움을 받았던 일이 매우 행복했다.”고 말

했다. 그는 또한“만약 도움이 필요하면, 

입을 닫지 말고 말해야 한다.”며“누군가

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

지 않아도 된다.”고 덧붙였다.

고 18세가 되던 해부터 헌혈을 시작

했다.

올해 81세가 된 제임스는 호주의 헌

혈 자격 조건에 따라 이제 더는 헌혈

을 할 수 없게 됐다. 이제 호주의‘안

티-D’백신은 나머지 160명의 혈액 

기증자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.

제임스가 마지막 헌혈을 하던 날, 

제임스의 피로 만든 항체 덕분에 목

숨을 구한 아기와 엄마들이 방문 제

임스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며, 

감사의 뜻을 표했다.

제임스는 마지막 헌혈 자리를 함께 

한 사람들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

었다.

제임스는“오늘이 길었던 여정의 

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 정말 슬프

다.”며“그동안 아이들을 세상으로 

나오게 하는 데 도움을 줘 무척 행복

했다.”는 소감을 전했다.


